
2024년 1월 26일 금요일 7

8면
가치육아

스마트폰보다 몸으로 배울 기회를

10면
스포츠

도체육회장 신임 회장에 신진성

9면
이책

종이 위의 직관주의자

신들의 부재기간 신구간

탐라시대부터 이어져온 입춘굿

움트는 새봄, 꽃피는 새날

며칠동안 제주섬에 강한 눈보라가 몰아쳤다. 이

러한 매서운 추위를 마주할 때면 봄이 오는 소

리가 멀어지는 것만 같다. 하지만 봄은 오고 있

다. 곧 봄을 알리는 입춘(立春 2월4일) 이 다

가오고 있어서다.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1년을 24개로 나눠 계

절을 구분한 24절기. 농사에 기준이 되는 24절

기 중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입춘이다. 새해의 봄

이 시작되는 날이다. 제주사람들은 이날을 새

철 드는 날 또는 샛절 드는 날 이라 불렀다.

입춘하면 함께 떠오르는 것이 있다. 제주에만

있는 이사철 풍습인 신구간이다. 신구간은 대한

후 5일에서 입춘 전 3일까지 보통 일주일 정도

의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은 지상에 내려와 인간사를 다루는 제

주의 모든 신들이 한해 임무를 다하고 하늘로

올라가서 신이 없는, 신들의 부재기간을 의미한

다. 이 시기에 이사나 집수리를 비롯한 평소에

꺼려했던 일들을 해도 아무런 탈이 없다고 해

이사하기 좋은 날(손 없는 날) 로 여겨졌다. 이

에 미리 준비해 뒀다가 이 때 많은 이들이 이사

를 행했다.

지금은 이 같은 풍습이 예전같진 않지만 여전

히 제주의 전통적인 이사철 풍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신구간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일

까지다.

신구간이 끝난 뒤 하늘로 올라갔던 신들이 다

시 지상에 내려오면 새해 첫 절기인 입춘이 시

작된다. 입춘날이 되면 한해의 무사안녕을 기원

하는 여러가지 의례가 행해진다.

제주에서는 새철(입춘의 제주어)이 들기 전

에 이웃에서 빌려온 물건도 돌려주고 꿔온 돈도

갚고 모든 것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으려

했다. 입춘날에는 집안 곳곳에서 입춘첩을 써서

붙이고 입춘굿을 했다.

입춘첩은 집집마다 제각각 입춘대길 건양다

경(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한다) , 건양다경래백복(양

기가 서니 경사로움이 많아 백가지 복이 온

다) , 입춘대길거천재(봄이 오니 크게 길하여

천가지 재해가 물러간다) 등의 글귀를 써서 대

문, 고팡문, 기둥 등에 붙였다.

그해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의례와 관련된 제

주의 입춘굿은 심방(무당)들이 치르는 무속굿

을 중심으로 모든 의례가 진행됐다는 점이 특징

이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자료에 따르면 조선

헌종 때 제주목사를 지낸 이원조의 탐라록 에

도 제주의 입춘굿 풍경이 기록돼 있다. 입춘날,

호장이 관복을 입고 나무로 만든 소가 끄는 쟁

기를 잡고 가면 양쪽 좌우에 어린 기생이 부채

를 흔들며 따른다. 이를 낭쉐몰이(소몰이) 라

한다. 심방들은 신명나게 북을 치며 앞에서 인

도하는데, 먼저 객사로부터 시작해 차례로 관덕

정 마당으로 들어와서 밭을 가는 모양 을 흉내

냈다. 이날은 본 관아로부터 음식을 차려 모두

에게 대접했다. 이것은 탐라왕이 경전 하는 풍

속이 내려온 것이다.

탐라시대부터 이어져왔다는 입춘굿은 일제강

점기를 거치는 동안 사라졌다가 지난 1999년 제

주민예총이 전통문화축제로 복원해 명맥을 이

어가고 있다.

올해도 제주도민의 무사안녕과 풍요를 기원

하는 입춘 행사가 잇따른다.

제주 대표 새봄맞이 축제인 2024 탐라국 입춘

굿이 움트는 새봄 꽃피는 새날 이라는 주제로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제주목 관아와 관덕정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로 25회째 맞는 탐라국 입춘굿은 입춘맞

이, 거리굿, 열림굿, 입춘굿의 순서로 진행된다.

첫날에는 오전 9시 문전제의 의미를 살린 춘

경문굿을 시작으로 마을거리굿, 도성삼문거리굿,

세경제, 입춘휘호 퍼포먼스가 마련된다. 둘째날

에는 열림굿과 함께 입춘성안기행, 탈굿놀이, 제

주굿 창작한마당, 입춘수다 메밀떡 나눔 등이 열

린다. 마지막날에는 행사 복원 후 처음으로 제주

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제주큰굿보존회, 영감놀

이보존회가 함께하는 입춘굿이 진행되며 낭쉐몰

이와 입춘덕담도 이어진다. 또 행사기간에는 입

춘천냥국수, 입춘장터 등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마당도 마련된다.

지속가능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달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제주교육박물관에서 입춘

대길 무료 써주기를 진행하고 있다. 우천시에는

교육박물관 앞 갤러리운담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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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의 부재 신구간 끝나면 봄 알리는 입춘

행운을 기원하며 한 해 무사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입춘첩을 써 난 뒤 대문에 붙이고 있는 모습. 한라일보DB


